
공기가 가을이다. 살결에 닿는 공기의 무게가

무더웠던 지난 여름보다 가볍고 산뜻하다. 어

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을 타고 전해지

는 이 시절의 공기는 밖으로 나오라고, 자연

으로 달려가 나를 찾아달라고 손짓하는 것만
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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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흘리 자비암 입구에서 시작해 삼나무숲길,

웃바메기오름, 한전길, 목장길, 용암길을 지나

목장길과 삼나무숲길, 자비암으로 돌아오는

코스에서 진행됐다. 이번 투어 역시 코로나19

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최

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길잡이 박태석 씨는 출발에 앞서 분주했

다. 위성사진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준비한 오

늘의 코스를 설명하고 산행에서 주의해야 할

것들을 세심히 전달했다. 든든한 길잡이를 따

라 일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탐방에 나섰다.

오솔길을 따라 오르니 금세 빽빽한 삼나무

숲이 나왔다. 높고 곧게 뻗은 삼나무 사이를

지나며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

을 느꼈다. 울창한 삼나무숲의 분위기가 그랬

고, 적당히 부드럽게 밟히는 흙길이 그랬다.

도시에서 있었던 일, 다음 주에 해야 할 일

등 수많은 생각과 걱정은 그 숲길에 모두 내

려놓고 온 것 같다.

삼나무숲의 매력에 빠져든 사이 웃바메기

오름에 다다랐다. 웃바메기오름은 높이

416.8m, 둘레 2345m 규모의 기생화산으로

남쪽에서 바라보면 통통한 밤알 모양을 하고

있다. 그래서 윗밤오름이라 불리기도 하며 건

너편 알밤오름과 함께 당당히 자리 잡고 있

다. 웃바메기오름 북쪽으로는 입구가 벌어진

말굽형 분화구가 있고 이 분화구 아래쪽에는

전세미 라는 이름의 샘이 있다. 전세미는 용

암이 분출되며 만들어진 자연 샘으로 웃바메

기오름 중심부에서 발원해 사시사철 풍부하

게 물이 솟는다. 이 연못은 어리연꽃이 만발

하는 아름다운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며, 과거

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샘물을 이용했

다고 한다.

박태석 씨는 어리연꽃이 필 시기에 맞춰

4차 에코투어 일정을 계획했는데, 사회적 거

리두기 4단계로 인해 일정이 연기돼 지금은

연꽃을 볼 수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라고 말

했다. 비록 활짝 핀 연꽃은 볼 수 없었지만

웃바메기오름을 배경으로 펼쳐진 전세미의

풍경은 신비롭고 고즈넉한 아름다움 그 자체

였다.

전세미를 뒤로 하니 벵뒤굴을 만났다. 거

문오름부터 이어지는 용암대지에 위치한 벵

뒤굴은 천연기념물 490호로 지정돼 있으며

제주의 용암동굴 중 가장 복잡한 형태의 미

로형 동굴로 알려져 있다. 비공개 지역이기

때문에 그 입구만 확인할 수 있다.

한전길과 목장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니 잔

뜩 웅크린 억새밭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

다. 아직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그 자

태를 뽐내며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

억새들의 모습이 장관이었다. 저 멀리 함덕

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와 멍하니 서서 바라보

기만 했다.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, 일렁이는

억새까지 더해져 가을의 한 장면을 그리고

있었다.

다시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다. 거문오름에

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

길이다. 크고 작은 돌덩이와 초록 이끼, 갖가

지 양치식물들이 분위기를 압도한다. 용암길

에서는 가시딸기나무 군락지도 볼 수 있다.

제주 곶자왈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희귀

식물인 가시딸기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로 제

주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신비로운 숲을 걷다가 이마에 송골송골 땀

이 맺힐 즈음, 반가운 바람이 불어온다. 풍혈

이다. 풍혈은 높은 산등성이나 산기슭의 지층

변화로 생긴 일종의 바람구멍이다. 시원한 바

람이 불어 나와 탐방의 열기를 식혀준다. 짙

은 원시림 속에서 만난 자연의 위대함이다.

출발지인 자비암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

인해보니 오늘의 탐방 거리가 11.6㎞ 정도였

다. 세계자연유산을 품은 마을 선흘리에서 만

난 자연은 제주도 그 자체가 아닐까 싶었다.

삼나무숲, 오름, 습지, 용암동굴, 곶자왈, 목장

등 제주의 자연을 축소해 놓은 듯 서로 다른

갖가지 풍경이 연이어 펼쳐졌다. 하루 만에

둘러보는 제주, 에코투어를 통해 가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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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속 작은 제주 선흘서 만난 초가을의 문턱


